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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8월20일 신안 앞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한

어민의그물에도자기 6점이걸려올라왔다 국내고고학

계는 흥분했다 문화재 당국은 이들 도자기가 중국 송

(宋)원(元) 시대에 만들어져매우가치가큰것으

로평가했다

이듬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다

한국 수중고고학의 시작이자 최대 규모의

해저발굴 작업이었다 잠수부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바닷 속에서 시퍼

런물과사투하며발굴작업을시작했

다 여러차례 추가 조사와 수중발굴

을 진행했다 발굴조사는 1984년

까지 9년간 11차례에 걸쳐 이뤄

졌다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고

려청자를 비롯해 도자기만

2만661점에 달했고 청동

거울 주전자 잔 접시 악

기등수많은물품이쏟아

져나왔다 발견된동전의무게만도 28t에달했다

고고학계의 조사결과 이 배가 고려 말기 한중일 3국

을 오가던 중국 무역선으로 밝혀졌다 원 제국이 완성되

고서 40여년후인 1323년중국푸젠(福建)성촨저우(泉州)

항을 떠나고려를거쳐일본하카다(博多)항으로가던중

신안지도읍서남쪽증도와도덕도사이에서침몰했다는

것이학계의조사결과다

650년 넘게 잠들어 있던 신안 보물선(이하 신안선)은

그렇게 세상을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1994년 목포에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개관했다

내년이면 1323년의 타임캡슐인 신안선이 발견된지

꼬박 40주년이된다

목포에 위치한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해양유물전시관 개관 20주년과 신안선 발견

40주년을 맞아 신안보물선 전시실을 재개관했다 또 23

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해양유물전시관 기획전시실

에서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 지역의 바닷길 기획특

별전을개최한다

이번 신안보물선 전시실 재개관은 지난 1994년 신안

선첫공개전시이후 20년만에이뤄졌다 이번전시에서

는 700년 전 타임캡슐인 신안선을 비롯하여 배에 실린

각종 공예품 동전 자단목(紫檀木) 향신료 선상 생활용

품등동남동북아시아국가의유물 1300여점을만날수

있다

박물관관람의하이라이트는물속에잠겨있던수백년

시간을 다시 물 위로 끌오올린 듯한 복원된 신안선이다

원래 길이 35m 너비 11m 중량 200t으로 추정되는배로

바닷속에서 720개의 파편을 나눠 인양한 뒤 퍼즐을 맞추

듯조립해옛모습과거의그대로복원했다 특히발굴과

정에서 나온 지치삼년(至治參年)이라는 목패(木牌)와

경원로(慶元路지금의닝보)라고새겨진 물표(화물 꼬

리표)는 신안선이 1323년께 중국을 출발해 고려를 거쳐

일본으로가다난파된배임을알려줬다

신안보물선 전시실 재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기획특별전 해상교류를 통해 본 서남해 지역의 바닷길

에서는서남해지역을중심으로신석기시대의패총과청

동기시대의지석묘분포현황을통해처음으로바닷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의 역사적 흔적들을 살펴본다 또 ▲마

한백제세력의해상진출과교류▲우리역사상해양진

출과국제교역의효시를이룬장보고와해상강국고려의

바닷길운영▲표류라는우연에의해바다에대한관심을

싹틔웠던조선시대의해양교류등을볼수있다독일인

지볼트가 1840년께에쓴저서 일본에 실린 전라도 선원

의모습과고흥야막고분에서출토된청동고분등이함께

전시된다 개막행사는22일오후 3시에열린다문의 061

2702040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700년전 신안 보물선 20년만의새단장

고려말한중일 오가던중국무역선

선상생활용품 동남동북아유물 1300여점 등전시

해상교류통해본서남해바닷길복원된신안선 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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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도 동물도 아닌 현대인의 초상을 화폭에

담아오고 있는 한국화가 송영학씨의 4번째 개인

전이 28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

리 3관에서열린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일상을 채워가다허

(虛)를 주제로 현대인의 일상과 내적인 관심을

반인반수를 소재로 표현한 회화 작품 20점을 선

보인다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반인반수를 소재로 한

그의작품은엉뚱하고유머러스한이미지로다가

와웃음을 유발시킨다 강렬한 보색대비등화려

한채색기법이특징인송씨의작품은불교미술에

뿌리를두고있다

특히동양사상에서땅을지키는12명의신장을

일컫는 십이지신(12간지)의 형상을 차용한 이미

지들은 개성이 뚜렷하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

업한송씨는대한민국한국화대전대상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어등미술대전 최우수상 소치 미

술대전 신작가상 등 국내 주요 공모전에 입상했

다 문의 0623608432 김경인기자 kki@

6살 때 처음 가야금을 접한 성애순<사진> 전

남대 국악과 교수는 대학원을 졸업하던 1980년

부터매년독주회를열어왔다

올해 40번째 독주회는 스승 황병기 선생의 음

악여정을한눈에살필수있는곡들로레퍼토리

를짰다

23일 오후 6시전남대예술대학지음홀에서열

리는 황병기작품이야기에서는 최초의가야

금 작품으로 1963년 작곡된 숲 을 비롯해 2000

년대까지십년마다 대표작을선정해연주한다

성씨는 선생님 곡을 오래 연주했지만 나이가

들수록서정적이고감성적인작품들이더마음에

와 닿는다며 평상시 많이 연주하고 좋아했던

음악들을중심으로시대별대표작을뽑아연주하

게됐다고말했다

신령이깃든나무에대한음산한도입부로시작

되는 영목(1979)현란한연주기교를만날수있

는남도환상곡(1987) 등을 들려준다 피날레곡은

가야금과장구를위한하마단이다

페르시아 시대부터 있던 고대 도시 이름에서

제목을 따온 하마단은 현담 스님의 시 하마단

을 읽고 시인 곽재구가 쓴 수필 존재의 따뜻한

먼길에서영감을얻어작곡한곡이다장고반주

는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단원국

악실내악단황토제대표)씨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4호 가야금 산조(최옥삼

류) 이수자인 성 교수는 KBS 국악대상(현악 부

문)광주시문화상 전남대용봉학술상등을받았

으며광주가야금연주단예술감독을맡고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스승의음악여정반추 성애순전남대교수독주회 23일 지음홀

현대를 산다는것 송영학개인전 28일까지금호갤러리

허(虛)를안고

신안선실물복원모습

신안선출토

청자호문호

지볼트 저서 일본에 나오는 전라
도선원모습

고흥 야막고분 출

토 청동거울

백자흑화파도꽃무늬긴목병

태안마도선출토

백자음각선문완


